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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한국문화교육 실시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결혼이주민여성분들에게한국어, 한국문화, 요리, 컴퓨터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다문화가정자녀들을위한다문화국제학교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09년3월개교)
이번새봄을맞이하여한국방송공사KBS와공동주최하며문화체육관광부후원으로한국어·한국문화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많은분들의참여를기다립니다.

개육기강 : 2008년 4월 15일(오전 10:30)

장육기소 :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기간 : 1차 - 2008년 4월~8월

2차 - 2008년 6월~11월

접육기수 : 2008년 4월 14일까지(1차)

교육시간 : 주4회(회당 120분)

교육내용 : 한국어 기초, 실용 회화, 생활표현,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

※ 교육비 : 무료

※ 교육기간동안 차량운행 합니다.

접수/문의 전화 : 031)544-0611   

FAX : 031)544-0610

본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합니다.

오시는 길 ☞

Homepage : http://damunhwa.or.kr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포천시 63개 투표소와
연천군 3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
작됐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개표 작업은 개표장에 투표함이 도
착하는 즉시 시작된다. 
기호1번 장명재 후보는 오전 9시

포천동 제1투표소인 포천초등학교
에서 부인 김순희 여사(44세)와 함
께 투표를 마쳤다. 투표를 마친 장
후보는“최선을 다했다”면서“막판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
다는 인식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
다. 
기호2번 김영우 후보는 오전 8시

경 포천동 제3투표소인 포천보건소
에서 어머니 이건례 여사(80세)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김 후보는 느
낌을 묻는 질문에“느낌이 좋다. 지
역사회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가 높아 어깨가 무겁다”면서“공천
이 늦어져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던
점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호6번 김성규 후보는 오전 8시

20분경 포천동 제1투표소인 포천보
건소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김 후보

는“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면서“평화통일가정당은 행
복한 가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7번 무소속 후보는 오전 7시

경 영북면 제1투표소인 영북의용소
방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박 후보는“13일간의 대장정이 마

감됐다. 결과는 진인사대천명 아니
겠냐”면서“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좋은 예감을 가지고 있으
며, 자신 있다”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제18대국회의원선거가4월9일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각투표구에서실시됐다.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에출마한4명의후보는이날오전중에투표를마치고선거기간동안특별히도움을준지역을방문해그동안
의열전을식히는하루를보냈다. 
김영우당선인의경우는평창에서신부로있는친구를찾아가그동안선전하면서지친심신의피로를풀고

돌아오기도했다. 본지는선거당일표정을스케치하여역사의기록으로삼고자한다.                           (편집자주)선거당일 스케치

4名의후보거주지투표소에서한표행사

유권자지역의일꾼뽑기위해투표장에나와

표정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포천시보건소에 들어서고 있는 유권자들은
포천시 발전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가 포천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구에서 부인 김순희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투표를 마친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 ▲당선을 예감한 듯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한후 활짝 웃는 김영우 후보 ▲평화통일가정당 김성규 후보가 포천시보건소에 마련된 투표구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
인했다.

▲무소속 박윤국 후보가 영북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투
표인 명부에 서명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가 포천시보건소에 마련된 투표구에서 어머니 이건례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평화통일가정당 김성규 후보가 포천시보건소에 마련된 투표구에서 투표했다. ▲무소속 박윤국 후보가 영북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구에서 투표했다.


